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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찰대는 KTX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폭언한 20대 여성 A씨를 모욕죄로 입건했습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3.4(목),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섭취하고, 제지하던 여객 B씨

에게 폭언을 한 여성 A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ㅇ피해자 B씨는 3.4(목) 철도경찰대에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철도경찰대는 고소장 접수 당일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종합 검토하여 A씨를 입건했다.

□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히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면서

ㅇ “철도교통의 안전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학년 계장(☎042-615-5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